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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 사전 주문 해외 출발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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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대한항공이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는 항공기 출발 전에 원하는 메뉴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국제선 일부 노선 프레스티지석에 처음 도입된 후, 2024년 10월부터 한국 출발 국제선 일등석으로 확대됐

다. 

이번 조치로 해외 출발 장거리 일등석 승객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 노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애틀랜타·보스턴·시카고·워싱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9

개 노선이다. 

사전 주문 메뉴는 오는 6월22일 출발편부터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항공기 출발 21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메뉴를 예약하면 된다. 

첫 번째 식사와 두 번째 식사 모두 사전 선택이 가능하며, 각 식사의 주요리(한식·양식·채식)를 먼저 고른 뒤 요리와 수프를 순서

대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는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유료

기내식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내식을 미리 확정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식재료 수급과 기내 재고 관리가 용이해져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출발편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해외 출발편으로 확대해 일등석 승객에게 보다 개인화된 프리미엄 다이

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 만족도 제고와 기내식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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